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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12th~17th Korea Welfare Panel (2017~2022) to analyze changes in 
depression scores du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ression score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 Methods: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score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before 
COVID-19 (12th~14th) and after COVID-19 (15th~17th) was analyzed. A fixed-effect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COVID-19. Result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job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fluenced the depression scores of regular wage worker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nnual income,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ffected the depression scores of 
non-regular wage worker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fluenced the depression scores of self-employed. Self-esteem played a role as a control variable 
in lowering the depression scores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ut did not play a role as a control variable 
for self-employed. Conclusion: Rather than the direct impac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from policies implemented to prevent the spread affect workers' depression, and the 
impac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When implementing polic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policies that take employment typ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uniform policies 
should be prepared, and measures for mental health also need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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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혜·허경화·정진욱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종 감염병 COVID-19의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사람간의 접

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직장인

의 재택근무, 학생의 원격수업, 사적 모임의 제한, 다중 이용시

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

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가족

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와 가사노동, 돌봄 

등의 양립에 따른 가족갈등이 증가하였으며(Yunier Broche- 

Perez et al, 2022; Lee, 2023),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정규

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경영난에 따른 인원감축 추진으로 인

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및 빈곤율의 증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

생하게 되었다(Lee, Kim, Lee, Hwang, Nam, & Kim,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늦출 수는 있

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 경제적 변화는 개인의 삶에 다양

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스트레스, 분노, 좌절감, 불

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Valen-

tina Bucciarelli & Milena Nasi, 2022).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

요시되고 있는 우울은 자살 충동이나 자살 기도를 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며, 우울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원

인, 심리 · 사회학적 원인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

인은 사회 · 심리학적 원인이다(Kwon, 2000). 우울을 일으키는 

경제적 손실, 고용불안, 가족 갈등은 COVID-19 발생 후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

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우울을 심각하

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

는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고용 불안정을 겪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시기에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정신적 양극화를 더

욱 심화 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

났다(Hwang, 2022).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요

인과 우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국외의 경우 COVID-19 

대유행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

통,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연구(Giuseppe M, 

2020; Mahmud, Mohsin, Dewan,& Muyeed, 2023)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안과 우울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COVID-19와 가

족관계, COVID-19 전 ․ 후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Lee, 

2021; Seo & Kim, 2023)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COVID-19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정 

요인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COVID-19 발

생 전·후 1개년 또는 발생초기와 중기를 비교한 연구가 주로 수

행되어 우울과 관련하여 단면적인 관계성만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정신건강 즉,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

화해야 하며, 단기간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 및 

분석해야 COVID-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COVID-19 발생으로 인한 변화가 우울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한

국복지패널 12~17차(2017~2022) 코호트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COVID-19로 인해 사회·경제적 변화

를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인 것을 고려하

여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따른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의 변화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7차 까지 연차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자영

업)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 COVID-19 발생 전 ․ 후 고용형태에 따라 우울점수 변화

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그 영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17~2022년(12~17차) 

자료를 활용하여 총 6개년 동안 고용형태에 변화가 없었던 정

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 경제, 건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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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도, 사회 ․ 경제적 지위, 자존감, 우울 등을 분석한 이차

자료 비교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본 연구

의 전제조건은 장기적 관점에서 패널데이터 분석법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 (12~14

차) 자료를 COVID-19 발생 전, 2020~2022 (15~17차) 자료를 

COVID-19 발생 후로 분류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

널 자료는 국민의 경제 ․ 사회적 행태 및 실태 변화와 정부정책,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변화에 대한 충격분석에 유용한 자료이

며, 원 표본 유지율 64.48% 이상을 유지하는 조사로써 시계열

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바람직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한국복지패널의 고용형태 문항을 활용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로 분류하였으며, 12차에서 17차

까지 고용형태에 변화가 없으면서 12차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

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17차 자료를 기준으

로 경제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64세 이하 성인이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자는 744명이다.

3. 연구도구

1)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남’, ‘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65세’), 교육수준(‘고졸 이

하’, ‘대졸 이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직업, 경제, 건강, 생활만족도, 사회 ․ 경제적 지

위 파트로 구성되었다. 직업은 직업만족도(‘매우 불만족’, ‘대체

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주당 평

균 근로시간(시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제는 연간소

득(만원), 가족의 수입 만족도(‘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건강은 건강상태(‘아주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만성질환(‘무’, ‘유’), 현재흡연유무(‘무’, 

‘유’), AUDIT (‘정상’, ‘상담 필요’, ‘상담 및 모니터링 필요’, 

‘치료 필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여가

생활만족도(‘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

체로 만족’, ‘매우 만족’)와 가족생활만족도(‘매우 불만족’, ‘불

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가족관계만족도(‘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

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사회 ․ 경제적 계층

을 나타내는 주관적 계층의식(0~10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조사년도 현재 우울상태이며, 우울척도는 일반

적 인구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11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11)

을 사용해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

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식욕이 없는

지, 비교적 잘 지냈는지, 상당히 우울한지, 모든 일이 힘들게 느

껴지는지, 잠을 설쳤는지, 외로움을 느꼈는지, 불만 없이 생활

했는지,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지, 마음이 

슬펐는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지, 무엇

인가를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

하였으며(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 신뢰도인 Cronbach’s ⍺는 .64로 나타났다. 

11개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되며, 총점

은 0점에서 33점 사이로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에 해당된다.

4)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자아존중감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은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는 스트

레스와 우울을 완화시키고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서 완충작용을 하는 보효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ee & Chun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하였고, 최소 10점에서부터 최대 40점까지의 값을 갖

는다. 신뢰도인 Cronbach’s ⍺는 .7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STATA 17.0을 활

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대상자의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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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른 종속변수(우울)의 연도별 차이(12~17차)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을 실시

하였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

후 분석으로 TUKEY방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COVID-19 

발생 전 ․ 후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이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 후 검정결과에 따라 패

널데이터분석방법 중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고용형태에 따른 일반특성

17차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을 보면 정규직

과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을 보면 정규직

의 경우 30대, 비정규직의 경우 40대, 자영업자의 경우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에 따른 교육수준을 보면 정규직

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Table 1).

2.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점수의 변화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점수의 연도 간 차이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COVID-19 발생 전인 12~14차에는 우울점수가 1.31~ 

1.43점이었지만 COVID-19 발생 후인 15~17차는 우울점수가 

1.53~1.76점으로 상승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비정규직 역시 COVID-19 발생 전인 14차에는 우

울점수가 1.23점이었지만 COVID-19 발생 후인 17차에는 우

울점수가 2.80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정규직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정규직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s of 20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Regular wage 
workers

Non-Regular 
wage workers

Self-employed

n n (%) n (%) n (%)

Sex Male
Female

480
264

429 (71.4)
172 (28.6)

24 (25.3)
71 (74.7)

27 (56.2)
21 (43.8)

Age 30s
40s
50s
60~65 years old

 56
298
300
 90

49 (8.2)
260 (43.3)
237 (39.4)
55 (9.2)

4 (4.2)
30 (31.6)
39 (41.1)
22 (23.2)

3 (6.3)
 8 (16.7)
24 (50.0)
13 (27.1)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271
473

183 (30.4)
418 (69.6)

56 (58.9)
39 (41.1)

32 (66.7)
16 (33.3)

Total 744  601 (100.0)  95 (100.0)  48 (100.0)

Table 2. Chang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Characteristic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After the COVID-19 outbreak

F Tukey12th (2017) 13th (2018) 14th (2019) 15th (2020) 16th (2021) 17th (2022)

M±SD M±SD M±SD M±SD M±SD M±SD

Depression
score

Regular wage workers 1.38±2.37 1.43±2.44 131±2.56 1.56±2.38 1.53±2.68 1.76±2.87 2.32* c＜f

Non-Regular wage workers 1.83±3.25 1.85±4.10 1.23±2.00 1.58±2.28 2.04±3.16 2.80±3.38 2.73* c＜f

Self-employed 1.08±1.87 2.31±4.11 2.42±3.39 1.77±2.36 3.19±4.22 1.77±2.48 2.42

F 1.83 2.80 4.32* 0.18 8.27*** 5.25**

Total (n (%)) 744 (100.0) 744 (100.0) 744 (100.0) 744 (100.0) 744 (100.0) 744 (100.0)

Note. a=12th, b=13th, c=14th, d=15th, e=16th, f=17th;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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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

정한 결과 검정 값이 46.23 (p<.001)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

형이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검정되었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성별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지 

않는 고정효과모형의 특성 때문에 생략되었으며, 나이와 교육

수준은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독립변수 중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업만족

도(p<.05, p<.05)와 가족생활만족도(p<.001, p<.001)였다. 

직업만족도의 경우 COVID-19 발생 전 B의 값은 -0.31이었으

나 발생 후에는 -0.34로 변화해 직업에 불만족하는 사람에 비

해 만족하는 사람의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COVID-19 

발생 전 ․ 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OVID-19 발생 

후 그 영향력이 다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

만족도의 COVID-19 발생 전 B의 값은 -0.64였으나 발생 후에

는 -0.54로 변화해 가족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는 

사람의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 후 

동일했지만 그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VID-19 발생 전에만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

변수는 만성질환(p<.05)과 주관적 계층의식(p<.001)이었다. 

COVID-19 발생 전에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의 우울점수가 높았으며(B=0.46),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

록 우울점수가 낮아졌다(B=-0.17). COVID-19 발생 후에만 우

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없었으며, 조절변수

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은 COVID-19 발생 전(p<.001)과 발

생 후(p<.001) 모두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VID-19 발생 전 자아존중감의 B 값은 -0.03이었

으나 발생 후에는 -0.13으로 변화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COVID-19 발생 전 ․ 후 동

일하나 COVID-19 발생 후에 그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A Fixed-effects Model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s in Regular Wage Workers

Characteristics
Before After

B SE B SE

Control variable Sex (ref.: Male) 0 (omitted) 0 (omitted)

Age 0.09 0.22 -0.08 0.19

Education level (ref.: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0.07 1.77 -3.51 2.32

In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0.31 0.15* -0.34 0.13*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1 0.01

Annual income 0.00 0.00 0.00 0.00

Family income satisfaction -0.15 0.11 -0.01 0.10

Health status -0.21 0.17 -0.24 0.13

Chronic diseases (ref.: No) 0.46 0.17* 0.04 0.15

Current smoking (ref.: No) 0.16 0.40 0.56 0.38

AUDIT (ref.: Normal) 0.05 0.12 0.09 0.11

Leisure life satisfaction -0.16 0.11 -0.08 0.09

Family life satisfaction -0.64 0.20*** -0.54 0.19***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40 0.22 -0.22 0.21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0.17 0.06*** -0.11 0.05

Moderating variable Self-esteem -0.03 0.01*** -0.13 0.02***

_cons 7.90 1.67*** 13.62 1.95***

R-squared Within 0.07 0.08

Between 0.23 0.05

Overall 0.14 0.04

Hausman-test 46.23 (0.00)

Observations 1,803 1,803
*p＜.05, **p＜.01, ***p＜.001.



220 Korean J Occup Health Nurs

김주혜·허경화·정진욱

4. 비정규직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비정규직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 결과 검정 값이 40.75 (p<.001)로 나타나 고정효과모

형이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검정되었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교육수준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특성상 생략되었으

며, 나이는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독립변수 중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

생활만족도(p<.001, p<.05)였다. 가족생활만족도의 COVID 

-19 발생 전 B의 값은 -1.44였으나 발생 후에는 -1.19로 변화해 

가족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는 사람의 우울점수

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 후 동일했지만 그 영

향력은 COVID-19 발생 후 다소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COVID-19 발생 전에만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

립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COVID-19 발생 전에는 주관

적 계층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B=-0.16). COVID-19 발생 후에만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간소득(p<.05)과 건강상태(p< 

.05)였으며, COVID-19 발생 후에는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우

울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B=0.001), 건강상태가 나

쁠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06). 조절

변수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은 COVID-19 발생 전에는 우울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COVID 

-19 발생 후에는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1), COVID-19 발생 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일수록 우울점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B=-0.38) 

(Table 4).

Table 4. A fixed-effects Model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s in Non-Regular Wage 
Workers

Characteristics
Before After

B SE B SE

Control variable Sex (ref: Male) 0 (omitted) 0 (omitted)

Age -0.23 0.54 1.24 0.70

Education level (ref: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0 (omitted) -2.38

In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0.35 0.31 -0.65 0.46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2 -0.03 0.03

Annual income 0.00 0.00 0.00 0.00*

Family Income satisfaction 0.03 0.25 -0.76 0.42

Health status -0.38 0.32 -1.06 0.47*

Chronic diseases (ref: No) 0.23 0.38 0.32 0.59

Current smoking (ref: No) 1.62 1.22 1.09 1.38

AUDIT (ref: Normal) 0.11 0.30 0.44 0.44

Leisure life satisfaction -0.44 0.24 -0.06 0.34

Family life satisfaction -1.44 0.41*** -1.19 0.56*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69 0.47 0.06 0.65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0.46 0.12*** -0.02 0.20

Moderating variable Self-esteem -0.02 0.02 -0.38 0.09***

_cons 15.53 2.76*** 20.19 4.98***

R-squared Within 0.18 0.21

Between 0.19 0.09

Overall 0.21 0.12

Hausman-test 40.75 (0.00)

Observations 1,803 1,80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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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자영업자의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 결과 검정 값이 63.50 (p<.001)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검정되었다. 분석결과 통제변수

인 성별과 교육수준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특성상 생략되었

으며, 나이는 COVID-19 발생 전 ․ 후 모두 우울점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독립변수 중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없었으며, COVID-19 발생 전에만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만성질환(p<.05)으로 COVID-19 발생 전에

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우울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1.66). COVID-19 발생 후에만 우울점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여가생활 만족도(p<.05)

와 가족관계 만족도(p<.05)였으며, COVID-19 발생 후 여가

생활(B=-0.78)과 가족관계(B=-2.15)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

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은 COVID-19 발생 전 ․ 후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 ․ 후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의 

변화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데

이터 분석방법 중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두 COVID-19 발생 전에 

비해 발생 후에 우울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COVID-19 초

기인 15차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던 16차와 17

차에 우울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OVID 

-19 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변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Table 5. A fixed-effects Model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s in Self-employed

Characteristics
Before After

B SE B SE

Control variable Sex (ref: Male) 0 (omitted) 0 (omitted)

Age -0.58 0.66 -0.37 0.69

Education level (ref: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0 (omitted) 1.65 1.94

In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0.47 0.39 -0.02 0.39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0.00 0.03 0.01 0.04

Annual income 0.00 0.00 0.00 0.00

Family Income satisfaction 0.04 0.31 0.74 0.38

Health status -0.23 0.70 0.18 0.48

Chronic diseases (ref: No) -1.66 0.62* 1.09 0.64

Current smoking (ref: No) 0.26 1.34 -0.56 1.06

AUDIT (ref: Normal) 0.46 0.37 0.25 0.39

Leisure life satisfaction 0.01 0.31 -0.78 0.30*

Family life satisfaction 0.15 0.62 -0.97 0.56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47 0.66 -2.15 0.84*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0.37 0.19 -0.32 0.20

Moderating variable Self-esteem -0.01 0.04 -0.03 0.08

_cons 9.15 3.92* 14.20 4.72***

R-squared Within 0.12 0.28

Between 0.10 0.23

Overall 0.10 0.27

Hausman-test 63.50 (0.00)

Observations 1,803 1,80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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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으며, Ayuso - Mateos et al.(2020)의 스페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OVID-19 초기보다 봉쇄 후 불

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증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20)가 2020년에 실

시한 COVID-19와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1분기보다 3

분기에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의 정신건강 관련 지수가 나빠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COVID-19와 같은 전염

성 질환의 장기화는 개인과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정규직의 경우 COVID-19 발생 전에는 직업만족도, 

만성질환, 가족생활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자아존중감이 우

울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COVID-19 발생 후

에는 직업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

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

적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

는데 직업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며,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 우

울점수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Yang & Bae, 2023). 또한 정규

직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환경이 안정적이라 

COVID-19 발생과 같은 사회 ․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Hwang, 2022) 정규

직의 경우 직업만족도가 COVID-19 발생 후에도 여전히 우울

점수에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정규직의 가족생활만족도

가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OVID-19 발생 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집안에

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

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도 증가해(Kim 

& Cjoi, 2021) 가족생활 만족도가 COVID-19 발생 후에도 여

전히 우울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정규

직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

감이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요인(Russell et al, 

2020)이라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만성질환이 없는 정규

직에 비해 있는 정규직의 우울점수가 높은 경향은 COVID-19 

발생 전에만 유의했는데 이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COVID-19 

발생과 관계없이 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COVID-19 발생 후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감염의 공포 및 후유증의 두려움에 따른 건강염려(Nam & 

Lee, 2020)를 느끼게 되어 만성질환이 COVID-19 발생 후 정

규직의 우울점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생

각된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정규직의 우울점수가 낮은 경

향은 COVID-19 발생 전에만 유의했는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신의 사회 ․ 경제적 위치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COVID-19 발생 전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존감 상승이 

우울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Russell et al, 

2020) COVID-19 발생 후에는 타인과의 만남 및 접촉 기회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COVID-19 발생 전에 비해 주관적 계

층의식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

다. 셋째, 비정규직의 경우 COVID-19 발생 전에는 가족생활만

족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연간소득, 건강상태, 가족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의 가족생

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 

-19 발생 전 ․ 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COVID-19 발생 후 가족 구성원들이 함

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증가해(Kim & Cjoi, 2021) 가족생활만

족도가 COVID-19 발생 후에도 여전히 우울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의 주관적 계층의식

이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전

에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COVID-19 발

생 전에 비해 후에 타인과의 만남이 감소하면서 주관적 계층의

식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건강상태가 안 좋은 비정규직일수록 우울점

수가 높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후에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COVID-19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후유증에 대한 공포

감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COVID-19 발생 전보다 커져 

건강상태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Lee et al., 2020). 소득이 높은 비정규직일수록 우울점수

가 높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후에만 유의하였는데 비

정규직의 경우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 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Kim & Kim, 2020)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어 COVID-19 발생 후 인원감축과 근무시간 감축 등

으로 인한 우울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며, 비정규직의 소득

은 근무시간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COVID-19로 인한 직업상의 변화를 더 많이 겪게 되어 우울점

수가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의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후에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이 심화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졌지만(Kim, Kw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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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22)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

가 비정규직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하

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COVID-19 발생 후 조절변수로서 

우울을 낮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영업자의 경

우 COVID-19 발생 전에는 만성질환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

쳤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여가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의 만성질환 여

부는 COVID-19 발생 전에만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

움과 후유증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한 우려가 만성 질환자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생겨 COVID-19 발생 후에

는 만성질환여부가 더 이상 자영업자의 우울점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자영업자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은 COVID-19 

발생 후에만 유의했는데 이는 COVID-19 발생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약에 따른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이용에 제약(Kim, 2023)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충분한 여가활동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경향 역

시 COVID-19 발생 후에만 유의했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

간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COVID-19 

발생 전에는 가족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여

가활동을 함께 하는 등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도 늘

어나 가족관계 만족도가 자영업자의 우울점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었다(Kim & Choi, 2012). 그러나 COVID-19 

발생 후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에 따른 부담감으로 가족관계가 악화

되어 우울감도 증가한 것이라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우울점수의 변화와 우

울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고용형태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

여 COVID-19 발생 전 ․ 후 3개년씩 다년도 비교연구를 하였다. 

정규직의 경우 COVID-19 발생 전에는 직업만족도, 만성질환, 

가족관계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

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직업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고 비정규직의 경우 COVID-19 발

생 전에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연간소득, 건상상태, 

가족생활만족도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의 경

우 COVID-19 발생 전에는 만성질환이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

쳤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여가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들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변화가 

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고용형태에 따

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전염성 질환 확산방지

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기초 조사

를 통해 근로자의 업종이나 고용형태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정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혼이면서 자녀

가 있고, 고용형태에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 COVID-19

로 인해 고용형태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우울점수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한국복지패널 조사문항에 한정

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패널 조사가 진행될수록 연구대상

자가 탈락하여 비정규직군과 자영업자군이 정규직군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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